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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철학: 음악의 순간과 언어의 떨림 

1강: 들어가면서: 음악의 표면사와 이면사 

 

 

-음악철학의 표면사와 이면사에 대하여 

 

-비트겐슈타인의 문제 제기: ‘또 다른 언어는 없는가?’ 

“지금까지 음악 철학은 언제나 철학의 입장에서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. 그러나 

이제는 음악의 입장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,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. 이 질문은 그동

안 철학이 (특히 근대철학) 자기로부터 제외시켰던 여러 철학적 문제들을 다시 환기 시키

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.  철학을 음악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하는 이 시도는 그

러나 원칙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철학은 담론적이고 개념적이

라면 (diskursiv und begrifflich) 음악은 표현적이고 무개념적 (expressiv und begriffslos)이기 

때문이다.”  

 

그러나 음악이 비개념적이라는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? 그 근거는 철학적 언어, 

즉 개념적 언어만이 언어라는 원칙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닌가? 개념적 언어만이 단 하

나의 언어가 될 때 비개념적인 어떤 것은 언어의 외부, 언어가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. 

예컨대 비트겐슈타인에게 세계는 언어로 매개되기 때문에 ‘이해할 수 있는 것’이 된다. 외부 

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 언어는 그런데 언어와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논리

적 형식 (logische Form)이다. 만일 언어와 세계 사이에 공유되는 이 논리적 형식이 없다면 

세계는 우리에게 무의미 (sinnlos) 할 뿐이다. 문제는 그러나 이 논리적 형식 다만 철학적인 

것만인가 하는 것이다.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시 이렇게 묻는다:  

 

“그런데 이 (철학적 논리로서의) 언어만이 단하나의 유일한 언어인가? 어째서 우리는 또 

하나의 언어 (Ausdrucksweise), 철학적 언어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언어, 이 철학적 언어를 

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 (das Andere)과의 좌표 안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또 하

나의 언어는 불가능한 것인가? 예컨대 음악이라는 언어 말이다.”   (‘철학적 연구들’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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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표면사와 이면사의 분기점으로서의 Homeros Epos  

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음악들: 

Chiron 

Demodokos 

Siren: 

 

“자, 이리 와요, 온 세상이 칭찬하고, 아르고스의 자랑인 오디세우스여!  

그대의 배를 이 암초를 향해 저어와요, 이곳을 지나기 전에 그대는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

들어야 해요.  

그 누구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검은 배를 저어서 

이곳을 지나간 적은 없었어요.  

그들은 모두가 우리의 노래를 듣고 더 깊은 앎으로 행복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.  

우리는 그대의 모든 것을, 저 넓은 트로이에서 트로이인들과 아르고스인들이 신의 뜻에 따

라 겪어야만 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답니다.  

이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답니다.”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호메로스, ‘오디세이아’) 

 


